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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

다. 이러한 능력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Mayer, Roberts, & Barsade, 2008), 대인관계, 학업성

취, 직무 수행, 정신건강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하다. 이처

럼 개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감정을 효과적으

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emotion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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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논문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키워드로 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고,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논문을 통합하였다. 통합한 자료는 데이터 정제 기준을 토대로 전

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분석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에 대해 논문에 등장

한 빈도 수를 확인하고,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분석하

여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과 연구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절’, ‘영유아’, ‘교육’,

‘능력’은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연구 

시기에 따라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

르기까지 ‘조절’, ‘교육’, ‘능력’은 주요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심성 순위에 있어서 다소 차

이가 있었고, ‘긍정’은 중심성 순위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연구 시기에 따

라 핵심 키워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정서지능 관련 후속 연구

가 수행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정서지능,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conducted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papers using major online sites and in-

tegrated papers by excluding duplicate papers. The integrated data went through a pre-

processing process based on data cleaning, and keywords were extracted.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papers for each keyword was checked, and the degree centrality, betwe-

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of the keyword network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control’, ‘infants’, ‘education’, and ‘ability’ were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ed in emotional intelligence studies. In addition, ‘control’,

‘education’, and ‘ability’ were found to be the main keywords from the early to the late pe-

riod, but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the centrality ranking. ‘Positive’ appeared as a key-

word with a notable change in centrality ranking. In this study, we identify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identify changes in core keywords depending on the research period. This study will

serve as helpful data for conducting follow-up research on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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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igence)이라고 한다(Bar-On, 1997; 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Salovey와 Mayer(1990)는 정

서지능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Goleman 

(1995)은 그의 저서를 통해 정서와 지능이 결합되어 재

능이나 성격 유형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정서지

능을 기술하고 이를 지능 지수(intelligence quotient)보

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정서지능의 하위영

역에 대해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각, 정서표

현, 정서이해, 정서조절로 구분하였고, Goleman(1998)

은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자기동기화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회적 기술능력 등 5

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영역에 대

한 탐색 결과를 토대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여

러 도구와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정

서지능 연구와 평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Boyatzis, 

Goleman, & Rhee, 2000; 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3),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지능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정서지능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

으며, 이는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가정 환경에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모의 정서조절 발달 수준 간의 연관성(Turculet & 

Tulbure, 2014), 부모-자녀 간의 정서지능과 정신건강 관

계(Sánchez-Núñez, García-Rubio, Fernández-Berrocal, & 

Latorre, 2020) 연구는 가정 내 정서지능이 자녀의 정서

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정서가 학생들의 주의 

집중과 인지적 활용을 주도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조절 학습을 향상

시킨다는 점을 밝혔다(Ainley, Corrigan, & Richardson, 

2005; Hansenne & Legrand, 2012; Libbrecht, Lievens, 

Carette, & Côté, 2014; Parker et al., 2004; Vahedi & 

Nikdel, 2011).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섭식장애, 중독, 부적응 행동과 같은 문제들이 정서지

능과 관련 있다는 연구(Resurrección, Salguero, & Ruiz- 

Aranda, 2014),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낮은 감정 이해

와 조절 능력을 언급한 결과(Rueda, Pérez-Romero, 

Cerezo, & Fernández-Berrocal, 2022)는 학교생활의 다

양한 측면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라는 직업적 성공과 만족에 필수적

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바(Parinussa, Taryana, Ningtyas, 

Rachman, & Tannady, 2023), 교사가 자신과 타인의 감

정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담당 학생의 의도를 이

해하는 한편 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

요하다고 밝혀졌다. 나아가 정서를 인식, 이해, 조절, 표

현,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서지능 기반 예비 교사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Durnali, Orakci, & 

Khalili, 2023).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서

지능이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학업성취, 그

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 내에서 정서지능이 조직 내 리더십 역량

(Badri-Harun, Zainol, Amzairi, & Shaari, 2016; Herbst, 

Maree, & Sibanda, 2006; Saha et al., 2023; Singh, 

2007; Weinberger, 2009), 효과적인 직무 수행(Ealias & 

George, 2012; Newman, Joseph, & MacCann, 2010; 

Sener, Demirel, & Sarlak, 2009; Sy, Tram, & O’hara, 

2006)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 최근 연구는 교사의 정서지

능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Noori, Orfan, & Noori, 

2023)에 이어 학교 리더십(Gil-Moreno & Rico-González, 

2023; Gómez-Leal, Holzer, Bradley, Fernández-Berrocal, & 

Patti, 2022)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며 학교 환경 내에서

도 정서지능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는 정서지능이 단순

히 개인적 성공이나 만족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적 성

공과 리더십의 효과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교육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 가능성을 탐구

한 실험연구와 메타분석(Kotsou, Mikolajczak, Heeren, 

Grégoire, & Leys, 2019; Nelis, Quoidbach, Mikolajczak, & 

Hansenne, 2009; Zeidner, Roberts, & Matthews, 2002)

은 정서지능 개발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외 연구들은 학문적, 교육적, 실제

적 관점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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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지능의 역할과 중요성을 탐

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들

은 주로 정서지능 개념 정립(이병래, 1997; 이주일, 민

경환, 1996), 측정도구 개발(김경희, 김경회, 1998; 이

수정, 이훈구, 1997), 정서지능 발달(김경회, 김경희, 

2000)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의 정

서지능 연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교육, 직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

린이의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어린 시절 초기 

정서 경험이 개인의 정서지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유미, 2007; 유민임, 2005; 

이승은, 2005, 2011).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김종훈, 성지현, 2013; 염미애, 문혁준, 2007; 

유지은, 김성재, 황지애, 2017)는 가정 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다문화 태도, 직무 수행 능력, 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스트레스 관리,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긍정적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과 정서지능의 관련성

을 탐구함으로써, 정서지능이 개인의 성공과 정신건강

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서지능과 관련

한 변인으로는 학업성취(강인경, 김춘경, 2014; 박문숙, 

유미현, 2014; 신재한, 2007; 조한익, 김수연, 2008), 학교

생활 적응(강세미, 엄정애, 2007; 김희수, 2020)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여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이숙정, 2012), 대인관계(이수

미, 조경자, 김혜리, 2009), 다문화 태도(이병임, 2021)

를 함께 살펴보려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며, 나아가 대학

생용 정서지능 측정 도구 개발 연구(이명심, 2020)도 진

행되었다.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정서지능과 

직무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들도 수

행되었다(김정석, 2023; 노은숙, 부성숙, 2012; 문용린, 

임태조, 곽윤정, 이현응, 2007; 문혜련, 강재희, 2015; 

이재원, 윤지희, 2009; 조혜진, 김수연 2012). 특히 영

유아 교육장면에서 교사의 정서지능이 전문성 인식(송

미선, 2013),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권정윤 2010; 송미

선, 김소양, 2009),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교사효능감(송

순옥, 성연정, 2016; 조혜진, 김수연, 2012), 학급 내 행

동 관리(김민숙, 엄정애, 2016)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정서지능과 삶 만족도(이항, 김준환, 2022), 

행복감(김영화, 김수진, 2022; 박현숙, 2018; 손혜숙, 이

지영, 2018; 장경림, 김신영, 2017), 긍정 심리(곽윤정, 

강민수, 2013; 김경희, 최배석, 2018; 김정진, 2012) 및 

긍정적 대인관계(강수정, 유금란, 2016; 이혜경, 2012; 

지경자, 유진영, 2013)의 관련성 연구도 계속해서 수행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개인의 성공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전방실, 2001), 놀이(천은영, 박화윤, 김오순, 

2005), 독서(박경애, 이찬숙, 2009), 미술(박윤정, 이미

선, 2023; 오은경, 정광조, 이근매, 2005) 등 다양한 교

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곽윤정, 2005; 김주연, 2014), 정

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여숙현, 임

정아, 최은미, 김명식, 2019; 정옥분 등, 2010)와 같은 실

제 교육 및 상담 분야 응용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서지능의 실제적인 적용 가

능성을 탐색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서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

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아

버지, 어머니, 다문화 구성원들의 정서지능이 자녀의 인

지, 정서, 행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고 

있으며(김명숙, 이미현, 2019; 김진희, 임지영, 2013; 민

성혜, 이민영, 최혜영, 전혜정, 2009; 이창식, 박지영, 임

인택, 2012; 천우영, 2016), 다문화 가정에서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곽윤정, 2013)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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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국외와 국내에서의 정서지능 연구는 모두 

교육, 실무 분야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짐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서지능 연구동향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분야의 과거 연구 경향을 파악

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최지은, 2019). 이러한 분석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다루는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다.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 정서지능(송미선, 2012), 교

사의 정서지능(김진선, 신주연, 2021) 등 대상을 제한

하여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유아교육 관련 정

서지능(하선혜, 서현아, 2013), HRD 분야에서의 정서

지능 연구(황영아, 김지원, 송영수, 2017) 등 다양한 영

역으로 연구동향 분석이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

양한 연구동향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다루는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서

는 분석 시기와 분석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효과를 개별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조합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시도

하였다. 반면에 국내에서 정서지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흐름 변화를 다룬 시

도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주로 

빈도를 통해 연구주제, 방법 등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황영아 등의 연구(2017)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정서지능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연구는 연구 영역이 HRD에 한정되어 있어, 정서지능 

전반에 대한 핵심 주제와 관련 연구들의 지식 구조와 

같은 전체적인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

다. 이에 정서지능 관련 연구물의 주요 키워드 간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전체적

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다. 또한 기존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구물의 키워드를 중

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

서지능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은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에서 사용된 핵심어들 간의 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에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 방법에서

는 특정 주제에 대한 문헌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

고 각 키워드 쌍(link)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키

워드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분

석은 단어의 빈도 및 다른 속성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

니라, 키워드 간의 관계적 속성을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한다(이수상, 2014). 따라서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동시 단어 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키워드를 정제하고 적절한 수의 키워드

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연구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핵

심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기별 키워드를 분석하여 해당 연구 분야에 게재된 논

문의 수, 저자수의 변화,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

워드를 파악하고 주요 키워드 간의 강도를 측정하여 연

구의 패턴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김종훈, 최우식, 정

미라,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

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최근 동향과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

용하여 이를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정서지능 

연구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데

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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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복잡한 연구 동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 기반으로 정서지능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에서 자

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기

에 따른 핵심 키워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서지능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하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출현 빈도(시기

별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

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첫째, 주요 온라인 논문 검색사이트인 학술연

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 

kstudy.com)을 통해 2022년까지 출판된 국내 학술지 논

문을 수집하고, NetMiner의 BDC(Biblio Data Collector)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KCI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때 키

워드 혹은 주제어에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

는 통합 과정을 거쳐 총 1,773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둘째, 키워드 추출에 앞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처

리(preprocess)를 실시하였다. 전처리는 BDC 프로그램

을 통해 실시하였고, 연구의 초록과 연구자 지정 키워

드에 한국어 명사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지

정하였다. 또한 유사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입력하

여 이를 기준으로 하는 키워드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정

제 기준과 예시는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어 사전에서는 동의어를 통일하고 학생, 

뇌손상 등의 상위 범주로 묶거나 대표 키워드를 입력하

는 과정을 거쳤다. 제외어 사전에는 논문 탐색에서 사용

한 주제어와 지역명, 해석불가 키워드 등을 입력하였다. 

3글자 이상의 단어는 음절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정어 사

전에 입력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상 키워드 정제 과정까지 완료된 자료를 NetMiner 

파일로 변환하였고 1글자인 키워드를 제외하는 명령어

를 실행하여 569개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을 위한 적정 수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

을 거쳤다. 키워드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모든 단어

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되지 않고 자질(features)

이 높은 단어들이 키워드로 선정되며 주로 단어의 등

장 빈도를 기초로 분석대상 키워드가 선정된다(이수상,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가 논문에 등장한 빈도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 3회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이후 빈

정제 기준 정제 예시

유사어 통일

동의어 통일
교원, 담임 → 교사

창의, 창조력 → 창의력

상위 범주로 통일
남학생, 여학생, 전교생 → 학생

뇌연화증, 뇌진탕, 뇌출혈 → 뇌손상

대표 키워드로 통일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 다문화

협동성, 협동심 → 협동

제외어

검색어 제외 정서지능, 감성지능

지역명 제외 강원도, 경상도, 인천

해석불가 키워드 제외 가미, 가속, 바탕, 사건, 전체, 행렬, 해석

표 1. 키워드 정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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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를 기준으로 10회 이상에서 큰 변환점이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등

장한 논문 수가 10회 이상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총 

197개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 자

료수집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97개의 키워

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정서지능 

연구의 전체 수행 시기뿐만 아니라 연구의 시기를 구

분하였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별 등장 빈도 수를 확인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는 중요한 사건이나 정부 정책(유영의, 한유진, 김은정, 

이성주, 2022), 균등한 시기 분할(이효림, 김종훈, 김민

정, 2018), 연구의 양적 변화(윤안순, 김아름, 2023)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았

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773편의 자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출판된 국내 학술지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2에 제시한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정서지능 관련 연구의 수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전체 수행 시기를 고려해봤

을 때도 1997년부터 2009년(297편), 2010년부터 2022

년(1,466편)으로 각 13년씩 균등하게 연구의 시기를 구

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연구 전기(1997 ~ 2009)와 연구 후기(2010 ~ 2022)

에 따른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서지능 연구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

기 위해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였다. 중심성 지수를 확

인하기 전에 단어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동

시 출현 단어가 등장한 논문 수를 파악하고, 링크 필터

링을 실시하였다. 링크 필터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링크를 하나씩 줄여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링

크 수, 밀도, 평균 연결정도 등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구

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을 찾아 단어 동시 출현 횟

수가 일정 값 이상인 자료만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

어 동시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연구 전기(1997 ~ 2009)

는 3회 이상, 연구 후기(2010 ~ 2022)는 10회 이상인 자

료를 추출하여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고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단어(노드)가 중

심에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면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그림 1. 자료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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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지수를 

살펴보았다.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

하기 때문에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수의 노드와 

많은 연결을 맺고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각 노드

의 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곽기영, 2017), 핵심 키워

드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매개중심성은 노드들 간의 

사이를 매개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개중심성

이 높다는 것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와의 연결

을 돕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네트워크 내

에서 정보가 흘러가는데 높은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접중심성은 각 노드가 네트워크 중앙에 근

접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이 값이 높을수록 네트

워크 중앙에 위치하여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영향력이 높

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전체 네트

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노드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동향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

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셋째, 중심성 지수를 통해 정서지능 연구 전기와 연

구 후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비교한 후, 에

고 네트워크(ego network)를 분석하였다. 에고 네트워

크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와 직접적

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분석한다(곽기영, 2017). 이를 통해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출현한 핵심 키워드와 연결을 맺는 노드들에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Fnet(Path Finder Network Scaling)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단어 간 연관성이 높은 네트워

크를 2D(Spring map)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

다. PFnet은 복잡한 네트워크 중에서 단어(노드)는 그

대로 유지하되 중요한 링크들만 남겨놓은 정제된 네트

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자료에 대한 분석과 시

각화는 NetMiner 4.5.0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키워드별 논문 등장 빈도 수

1) 전체 연구 기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총 197개의 키워드가 1997년에

서 2022년까지의 정서지능 관련 논문에서 등장한 빈도 

수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에 해당하

는 키워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절’이 434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유아(398

회)’, ‘교육(390회)’, ‘능력(319회)’, ‘긍정(282회)’, ‘감정

(258회)’, ‘학생(257회)’, ‘교사(240회)’, ‘직무(231회)’, 

‘표현(21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에는 

정서지능 전체 연구 기간(1997 ~ 2022)을 기준으로 논

문에서 등장한 총 197개 키워드의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시기별

연구 전기(1997 ~ 2009)와 후기(2010 ~ 2022)에 따

라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 수를 살펴보았고 시

기별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전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297편, 연구 

후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1,466편임을 고려해보면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수 순위 키워드 빈도 수

1 조절 434 6 감정 258

2 영유아 398 7 학생 257

3 교육 390 8 교사 240

4 능력 319 9 직무 231

5 긍정 282 10 표현 210

표 2. 키워드 등장 빈도 수 상위 10개(전체 연구 기간)

그림 3. 키워드 등장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전체 연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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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연구 전기와 후기에 모두 

‘조절’이 논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유아’, ‘교육’, ‘능력’ 등의 순이

었다. 그다음 순위의 키워드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 전기(1997 ~ 2009)에는 ‘표현’, ‘발달’, ‘감정’, 

‘교사’와 ‘아동’, ‘학생’, ‘창의력’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 후기(2010 ~ 2022)에

는 ‘긍정’, ‘학생’, ‘감정’, ‘직무’, ‘교사’, ‘만족’ 등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구 전기와 후기에 따라 논문에 등장한 키워

드의 빈도 수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2. 시기별 핵심 키워드 분석

1) 연구 전기(1997 ~ 2009)

먼저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전기에 해당하는 네트워

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드 수는 174, 링크 수

는 621, 밀도는 0.041, 평균 연결정도는 7.138, 평균 연

결거리는 2.213, 직경은 4로 나타났다. 평균 연결정도

는 네트워크의 응집력을 의미하며 연구 전기의 네트워

크 구조를 볼 때, 전체 연결정도에서 각각의 노드가 다

른 노드와 약 7회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쌍의 최단거리는 평균 

2.213인 반면 가장 긴 연결거리인 직경이 4로 나타나 

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등

장한 키워드는 총 174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다음 표 4와 같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

다. 순위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각 중심성 지수

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키워드가 동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절(1순위)’과 ‘능력(2순위)’은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전기에 가장 중

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순위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키워드 빈도 수 키워드 빈도 수

1 조절 62 조절 371

2 영유아 61 영유아 336

3 교육 56 교육 331

4 능력 55 능력 262

5 표현 44 긍정 255

6 발달 38 학생 229

7 감정 34 감정 224

8 교사, 아동 31 직무 211

9 학생 28 교사 208

10 창의력 27 만족 184

표 3. 키워드 등장 빈도 수 상위 10개(연구 시기별)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그림 4. 키워드 등장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연구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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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발달’, ‘감정’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

중심성 기준으로 3순위에서 5순위, 매개중심성 기준으

로 4순위에서 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초기에는 교육 현장의 주체가 되는 

‘영유아’, ‘아동’,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주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

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지수에서는 ‘긍정’과 ‘사고’가, 

매개중심성 지수에서는 ‘창의력’이 연구 초기에 나타

난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

대로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를 2D 그

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연결중심성의 값

이 클수록 도형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연결중심

성 기준으로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육각형

의 형태로 나타냈으며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은 다수의 

키워드와 연결을 맺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연구 후기(2010 ~ 2022)

먼저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후기에 해당하는 네트워

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드 수는 197, 링크 수

는 929, 밀도는 0.048, 평균 연결정도는 9.431, 평균 연

결거리는 2.061, 직경은 4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연구 후기의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약 9회의 관계를 맺고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쌍

의 최단거리는 평균 2.061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

경이 4로 나타나 연구 전기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

에서 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후기에 등장한 키워드는 총 

197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다음 

표 5와 같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연구 후기에도 

연구 전기와 유사한 주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으나, 중심성 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키워드의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먼저 ‘조절(1순위)’과 ‘교육(2순위)’은 모든 중심

성 지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키워드로 나타나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정서지능 혹은 이와 

관련한 능력의 조절이나 교육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긍정’이라는 키

순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1 조절 0.387 조절 0.099 조절 0.450 조절 0.260

2 능력 0.347 능력 0.059 능력 0.422 능력 0.249

3 교육 0.306 아동 0.035 교육 0.404 교육 0.243

4 발달 0.272 교육 0.034 발달 0.389 발달 0.233

5 감정 0.254 발달 0.026 감정 0.383 감정 0.218

6 영유아, 표현 0.225 감정, 영유아 0.024 교사 0.370 교사 0.212

7 교사 0.220 학생 0.020 표현 0.364 표현 0.207

8 아동, 학생 0.208 창의력 0.018 아동, 영유아, 학생 0.360 학생 0.188

9 긍정 0.179 교사 0.014 긍정 0.352 긍정 0.187

10 사고 0.173 표현 0.013 사고 0.350 영유아 0.186

표 4. 핵심 키워드 분석(1997 ~ 2009)

그림 5.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연구 전기, 고립노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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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가 매개중심성 기준으로 5순위, 그 외 중심성 지수

에서 3순위로 등장하고 있어 ‘긍정’은 연구 전기에 비

해 2010년 이후로 보다 더 중요한 핵심 주제로 나타났

다. 이 외에 연구 후기에는 ‘영유아’, ‘학생’, ‘교사’ 등

이 핵심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나 연구 전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아동’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에서 ‘이해’와 ‘수행’이 연

구 전기에는 볼 수 없던 핵심 키워드로서 새롭게 등장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를 2D 그림으

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연결중심성의 값이 클

수록 도형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육각형 형태의 

키워드는 연결중심성 기준 상위 10개의 키워드로서 다

수의 키워드와 연결을 맺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나타난 핵

심 키워드 중에서 중심성 분석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

에 해당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고 네트워크는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형

성된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키워드 간 관계를 면밀

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1순위로 출현한 ‘조절’ 

키워드를 에고 네트워크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6

과 같이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비교한 결과, 연구 전기

에 비해 연구 후기에서 ‘조절’ 키워드와의 연결 정도 

순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1 조절 0.474 조절 0.095 조절 0.511 조절 0.248

2 교육 0.454 교육 0.075 교육 0.496 교육 0.246

3 긍정 0.367 영유아 0.063 긍정 0.450 긍정 0.230

4 능력 0.352 학생 0.054 능력 0.442 능력 0.229

5 영유아, 학생 0.342 긍정 0.028 학생 0.440 감정 0.215

6 감정 0.311 능력 0.022 영유아 0.435 학생 0.205

7 이해 0.255 감정 0.015 감정 0.422 영유아 0.196

8 교사 0.245 대학교 0.013 이해 0.399 이해 0.190

9 표현 0.219 이해, 교사 0.009 교사 0.396 교사 0.182

10 수행 0.204 표현, 여자 0.007 수행 0.385 수행 0.171

표 5. 핵심 키워드 분석(2010 ~ 2022)

그림 6.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연구 후기, 고립노드 제외)

연구 전기(1997 ~ 2009)

노드 수: 68, 링크 수: 495, 밀도: 0.217

연구 후기(2010 ~ 2022)

노드 수: 94, 링크 수: 847, 밀도: 0.194

노드 연결 정도(degree) 노드 연결 정도(degree)

1 능력 45 교육 75

2 교육 42 긍정 70

3 감정 40 능력 64

표 6. ‘조절’ 에고 네트워크 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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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은 긍정(9순위 → 2순위)

과 학생(8순위 → 5순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전

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해(7순위)와 수행(9순위)이 연

구 후기에 ‘조절’ 키워드와의 연결 정도 상위 10위권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비교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

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

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별 논문의 등장 빈도 

수를 살펴보았을 때, ‘조절’, ‘영유아’, ‘교육’, ‘능력’은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에서뿐 아니라 연구 기간을 전기

와 후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높은 빈도를 보이는 키

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나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해하며 올바르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특히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

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비인지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조절 능력은 분명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

와 관련한 키워드가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에 더해 정서지능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 대인관계, 심

리적 안녕감 등에 있어 인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는 주장에 따라 교육적 개입을 통한 정서지능의 향상

에 주목하려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교육’이라는 키

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주목한 발달 시기는 영유아, 

특히 유아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이다. 영유아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정서적 경험은 이후 성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그림 7. ‘조절’ 에고 네트워크 비교(연결 정도 상위 20)

연구 전기(1997 ~ 2009)

노드 수: 68, 링크 수: 495, 밀도: 0.217

연구 후기(2010 ~ 2022)

노드 수: 94, 링크 수: 847, 밀도: 0.194

노드 연결 정도(degree) 노드 연결 정도(degree)

4 발달 39 감정 61

5 표현 36 학생 57

6 교사 33 영유아 51

7 영유아 32 이해 49

8 학생 31 교사 46

9 긍정, 아동 28 수행 40

10 사고 27 표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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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정서발달에 토대를 구축한다(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이에 국내에서는 유아기 정

서지능의 발달양상(김유미, 2007; 유민임, 2005; 이승

은, 2005, 2011)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연구(김종훈, 성지

현, 2013; 염미애, 문혁준, 2007; 유지은 등, 2017) 등이 

다수 수행되어 다른 연령보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시기에 따라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전기

(1997 ~ 2009)에는 ‘표현’, ‘발달’, ‘감정’, ‘교사’와 ‘아

동’, ‘학생’, ‘창의력’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

한 반면 연구 후기(2010 ~ 2022)에는 ‘긍정’, ‘학생’, ‘감

정’, ‘직무’, ‘교사’, ‘만족’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yer와 Salovey(1997)가 

언급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

는 능력은 현재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데 있으며 이

러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주로 유아나 어린 아동

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정서지능 연구가 상대적으로 영유아시

기에 주목한 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지

능 및 이와 관련한 속성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려는 

경험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즉 국내에서 수행된 정

서지능의 초기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이해하

고 이러한 능력의 하위속성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경회, 

김경희, 2000; 이병래, 1997; 이주일, 민경환, 1996). 반

면 이후에는 영유아뿐 아니라 다양한 학령기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심지어 성인의 직무 수행이

나 직업적 특성에 있어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려는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연구대상의 범위가 다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성아, 정봉재, 2010; 이

미선, 신용석, 2017; 장수복, 2013; 전타식, 2017). 

셋째,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계속

해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러한 키워드는 중심성 지수의 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절’은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연결중심성(.387, .474), 매개중심성(.099, 

.095), 근접중심성(.450, .511), 위세중심성(.260, .248) 

등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1순위를 벗어나지 않아 지금

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

진 관심을 보인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 

‘능력’ 또한 연구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

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기준으로 연구 전기와 연구 후

기에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은 3순위에서 2순위로 바

뀌었고 ‘능력’은 2순위에 위치하다 2010년 이후에 4순

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교육’과 ‘능력’은 다양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고 비교

적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간 

해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서지능의 연구 전기와 후기 

모두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 지수를 나타내 주요 핵

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영유아’ 키워드의 연결중심

성은 연구 전기에 .225(6순위), 연구후기에 .342(5순위)

로 나타나 계속해서 다수의 키워드와 많은 연결을 맺

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매개중심성은 연구 전기에 .024 

(6순위)에서 연구 후기에 .063(3순위)으로 키워드 간의 

연결을 중재하는 힘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성 지수의 순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키

워드는 ‘긍정’이다. ‘긍정’은 연구 전기에 연결중심성

(.179), 근접중심성(.352), 위세중심성(.187) 기준으로 9

순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연구 후기에는 연결중심성

(.367), 근접중심성(.450), 위세중심성(.230) 기준으로 3

순위, 매개중심성(.028) 기준으로 5순위에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서 ‘긍정’은 

연구 전기에 비해 연구 후기에 핵심 키워드 1순위인 ‘조

절’과 좀 더 높은 순위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후

기에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과 학교 

적응(박유영, 2010; 백정옥, 이은주, 2018), 삶 만족도(이

항, 김준환, 2022), 행복감(김영화, 김수진, 2022; 박현

숙, 2018; 손혜숙, 이지영, 2018; 장경림, 김신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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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선, 2017) 간에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두드러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정서지능과 긍

정 심리(곽윤정, 강민수, 2013; 김경희, 최배석, 2018; 

김정진, 2012) 및 긍정적 대인관계(강수정, 유금란, 

2016; 이혜경, 2012; 지경자, 유진영, 2013)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이상 중심성 지수 순위에서 ‘긍정’ 

키워드의 변화와 관련 연구결과들을 통해 연구 후기에

는 연령을 확대하여 학교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

한 영역을 대상으로 인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시도

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국내 정서지능 연구 전기에는 ‘사고’가, 연구 후

기에는 ‘이해’와 ‘수행’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연구 전기에 등장한 ‘사고’는 연결중심성(.173)과 근접

중심성(.350) 기준으로 10순위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

행된 정서지능 초기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

립하고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 것에 더해 2000

년 이후로 이러한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인 ‘사고’

가 발생하는 신경학적 기반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연구

(서미숙, 2004)가 수행되었고, 창의적 사고와 정서지능

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강승희, 황희숙, 2007; 

김은희, 이철영, 유승엽, 2009)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연

구 후기에는 ‘이해’와 ‘수행’이 핵심 키워드로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해’는 연결중심성(.255) 7순위, 근접중심

성(.399)과 위세중심성(.190) 8순위, 매개중심성(.009) 

9순위에 위치하였다. ‘수행’은 연결중심성(.204), 근접

중심성(.385), 위세중심성(.0171) 기준으로 10순위에 위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연

구 후기에는 ‘조절’과 연결 정도가 높은 키워드로서 ‘이

해’와 ‘수행’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강인경, 김춘경, 2014; 박

문숙, 유미현, 2014)를 살펴보거나 영유아 교사를 포함

한 성인의 직무 능력에 있어 정서지능의 영향을 탐색하

려는 연구(노은숙, 부성숙, 2012; 문혜련, 강재희, 2015; 

조혜진, 김수연 2012)등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 시기별로 등장한 서로 다른 핵심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연구 후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기

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가 속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과

제나 직업상 맡게 되는 업무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

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학업 과제 수행뿐 아

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

을 탐색하여 교육적 개입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많았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이후로는 연령을 확

대하여 적응이나 심리적 웰빙 및 긍정적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습 상황뿐 아니라 

직무수행 환경에서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두드러져 정서지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정서지

능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

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하

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스스로

의 삶을 영위하는 데 뿐만 아나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정서지능 연구

의 흐름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

대가 직면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정서지능 및 정서지능 

관련 기술을 기르기 위한 실제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

반적으로 다문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서지능은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원만

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

에(이병임, 2021; 천우영, 2016; 한희경, 2016), 국내 정

서지능 연구에서 ‘다문화’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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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연구 

시기에 따라 관심 주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정서지

능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고 연구주제의 영역이 학교 환

경에서 직무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음을 밝

힘으로써 정서지능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서 수집된 연구가 학술지 논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외 정

서지능 연구의 동향 분석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면 좀 

더 통합적으로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가 정서지능 관련 후

속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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